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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주요 취미생활로 성장하고 있고 그 중 클라이밍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스포츠로서도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패션에서도 아웃도어와 스트리트 감성이 결합된 다

양한 스타일이 애슬레저, 테크웨어, 고프코어와 같은 주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패션의 관점에서 주요 하위문화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주목하여, 패션 특성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미국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역사 및 하위문화적 특성, 유사 시기의

관련 하위문화를 고찰하였다. 이후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Valley 

Uprising 및 관련 간행물을 중심으로 실증적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총 250개의 이미지를 수집하였고 

그 중 하위문화 특성이 반영된 23개의 이미지를 선정하여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 패션 특성을 분석하였다.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트, 히피, 사이키델릭, 서퍼 및 

스케이트보드 등 같은 시기에 공존하였던 여러 하위문화 스타일이 융합되어 락 클라이밍 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1970년대 락 클라이밍 패션으로 페인터 팬츠, 럭비 셔츠, 러닝 쇼츠 등의 워크

웨어, 스포츠웨어를 주로 착용했으며 각 아이템의 특징을 활용한 기능적 실용주의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셋째, 1980년대 이후 락 클라이밍의 대중화와 함께 여러 스포츠, 아웃도어웨어 브랜드에서 클라이머를 위

한 후원이 시작되었으며 현대 아웃도어 스타일과 스포츠 스트리트 패션의 영감으로서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패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주목, 패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산업적으로 현대 아웃도어 스트리트 패션의 디자인 영감이 될 수 있는 문

화·역사적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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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라이프스타일의 변

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등산이나 캠

핑을 비롯한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주요 취미생활

로 성장하고 있다. 클라이밍도 2018 자카르타 팔렘

방 아시안게임(Asian Games Jakarta-Palembang 2018),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스포츠로서도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2020년 국

제 올림픽 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는 스포츠 클라이밍을 2024 파리 올림픽 정식종목

으로 채택하였으며 세분화된 종목에 따라 메달 수 

및 참가 선수의 수가 확대되고 있다(Oh, 2020).

글로벌 패션 트렌드 조사기관인 WGSN의 Tiburcio 

and Watkins(2021)에 의하면, 웰빙과 지속가능성이

라는 키워드가 우선순위로 떠오르면서 아웃도어 기

반의 라이프스타일과 스포츠가 선호되며 아웃도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결합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트렌드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수년간 애슬레저(athleisure), 

테크웨어(techwear) 등은 패션 업계에서 중요한 키

워드였고 특히 2017년 뉴욕 매거진 더 컷(THE CUT)

에 의해 언급되기 시작한 고프코어(gorpcore)는 등

반 중 간식으로 섭취하는 트레일 믹스를 의미하는 

gorp(good old raisins and peanuts)와 핵심을 의미하

는 core가 결합된 단어로 아웃도어 하이킹에서 유

래된 패션 트렌드이다(Chen, 2017). 글로벌 리셀 플

랫폼 스탁엑스(StockX)는 고프코어 트렌드의 영향

으로 2020년 나이키(Nike)의 하이킹 라인으로부터 

시작된 나이키 ACG(Nike All Conditions Gear)의 판

매량이 5배 증가했고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아크테릭스(Arc’teryx)와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슈프림(Supreme)이나 팔라스 스케이트보드(Palace 

Skateboard)와 같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부터 오프

화이트(Off-White)나 사카이(Sacai), 구찌(Gucci) 등 

하이엔드 브랜드에 이르는 다양한 협업을 통해 스

트리트 패션 소비자들에게 고프코어 트렌드를 선보

이고 있다고 하였다(Gallagher, 2021; Mare, 2021).

1970년대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락 클라이머 집단, 스톤

마스터즈(The Stonemasters)는 특유의 라이프스타일

로 클라이밍 뿐만 아니라 여러 광고에 출연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는 

등 문화적으로도 클라이밍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

쳤다. 특히 고프코어 트렌드와 함께 스트리트 패션

과 아웃도어 캐주얼이 결합된 스타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파타고니아(Patagonia), 그라미치(Gramicci) 및 

로열 로빈스(Royal Robbins)와 같은 아웃도어 기반 

브랜드의 기원을 살펴보면,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을 중심으로 형성된 락 클라이밍(Rock Climbing) 하

위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는 울리치 존 리치 & 브로스

(Woolrich John Rich & Bros)나 나이젤 카본(Nigel 

Cabourn), 국내에서는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등 많

은 브랜드의 컬렉션에 영감을 주었고 현재까지도 다

양한 브랜드들이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로부터 영감

을 얻고 있다(Goh, 2012; Jer, 2019; Seong, 2012).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1960~1980년대 히피(Hippie)

를 비롯해 스킨헤드, 펑크 등 주요 하위문화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반면,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와 패션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아웃도어 

패션에 있어 영감을 주고 있는 1970년대를 전후로 

활동한 락 클라이머 집단 스톤마스터즈를 비롯한 

미국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와 패션 특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의 역사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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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네바다산맥 서쪽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빙하

의 침식작용을 통해 형성된 화강암 절벽과 계곡, 

폭포 등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수백

만 명의 연간 방문객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1890

년 미국 국립공원으로 지정, 1984년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다(“요세미티 국립공

원”, n.d.).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특유의 지질학적 특성으

로 미국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장소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요세미티 계곡에

서 활동하던 많은 클라이머들은 계곡에 위치한 야

영장인 캠프 4(Camp 4)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곳에

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작은 암벽을 오르는 볼더링

(bouldering) 훈련, 락 클라이밍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를 제작하는 등 미국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를 인정받아 캠프 4는 현재 미국의 

국가사적지로 등록되어있다(Bailey, 2003). 또한 

900미터 높이의 엘 캐피탄(El Capitan)과 하프 돔

(Half Dome) 등의 암벽은 현재까지도 많은 클라이

머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실증 연구에 활용된 락 클라이밍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Valley Uprising(2014)를 참고해 

1950~60년대, 1970~80년대 및 1990년대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1950~1960년대 (The Golden Age)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의 황금기는 1940년대 후

반 혹은 1950년대 이후 등장한 여러 락 클라이머

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1950년대 미국은 물질주의

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에 많은 청년들이 싫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 잭 케루

악(Jack Kerouac) 등을 통해 비트닉(Beatnik)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청년들은 새로운 라이프스타

일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잭 케루

악의 책 「다르마 행려(The Dharma Bums)」의 영

향을 받아 자연으로 향했고 자연스럽게 락 클라이

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의 청년들에게 

락 클라이밍은 기존의 등산과는 다른 새로운 어드

벤처 스포츠이자 반문화적 스포츠로 자리잡기 시

작했다(Red Bull TV, n.d.). 이들은 요세미티 국립

공원의 야영장인 캠프 4에 터전을 마련했으며 관

광객이나 보안관 등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개

의치 않고 그들만의 생활환경을 만들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락 클라이밍을 위한 장비나 도구가 제

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락 클라이머들

은 테니스 슈즈나 군용 워커를 신었으며 유럽에서 

가져온 피톤(piton)과 같은 클라이밍 도구들을 이

용해 등반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직

접 클라이밍 도구를 제작해 등반에 사용했다(Kim, 

2010).

1957년 클라이머, 로열 로빈스는 제리 갈워스(Jerry 

Gallwas)와 마이크 쉐릭(Mike Sherrick)과 함께 처음

으로 하프 돔의 북서면(Regular Northwest Face of Half 

Dome) 등반에 성공했다. 이후 워렌 하딩(Warren 

Harding)이 그의 팀과 함께 엘 캐피탄의 노즈(Nose) 

초등 기록을 세웠고, 1971년 다시 한번 워렌 하딩과 

딘 콜드웰(Dean Caldwell)의 엘 캐피탄 던 월(Dawn 

Wall) 개척에 이르기까지 클라이머들은 끝없는 경쟁

을 통해 프리 클라이밍(Free Climbing)과 같은 락 클

라이밍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으며 요세미티의 

많은 암벽들의 초등 기록을 세우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Red Bull TV, n.d.). 대표적인 클라이머로는 

로열 로빈스, 워렌 하딩, 딘 콜드웰 외에도 이본 쉬나

드(Yvon Chouinard), 톰 프로스트(Tom Frost), 스티브 

로퍼(Steve Roper), 글렌 데니(Glen Denny) 등이 있다.

2) 1970~1980년대 (The Stonemasters)

스톤마스터즈는 1970년대 요세미티 계곡을 거

점으로 활동하던 락 클라이머 집단(Figure 1)으로 

남성적이며 반항적인 특유의 라이프스타일로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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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의 대중화에 앞장섰으며 1980년대에 들어

서는 여러 TV 광고의 모델로 출연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는 등 문

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1970년대 미국은 히피문화의 확산으로 사회에 

대한 반발감이 커지며 반 사회적 움직임이 요세미

티 국립공원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에

서 1970년대 초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새롭게 등

장한 락 클라이머들은 히피, 사이키델릭(Psychedelic) 

하위문화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락 클라이밍 도

중 LSD를 복용하는 등 마약, 성, 재즈 음악과 같

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형태의 자유와 반문화적 

사상을 락 클라이밍을 통해 표현했다. 하지만 동

시에 이들은 하위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히피로 

불리는 것을 싫어했으며 히피와 구별된 락 클라이

머로 불리기를 원했다(Zaleski, 2016).

이들은 자신들을 스톤마스터즈라고 불렀으며 지

미 헨드릭스(Jimi Hendrix)의 음악을 즐겨 듣고 카를

로스 카스타네다(Carlos Castaneda)의 영향을 받아 

페요테(peyote)나 환각 버섯 등의 마약을 하는 등 사

이키델릭 요소에 빠져 있었으며 마르고 근육질의 

체형을 가진 브루스 리(Bruce Lee)를 우상으로 여겨 

매일같이 볼더링을 비롯한 락 클라이밍 훈련에 매

진하며 얻은 근육과 극한의 신체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인공 등반(Aid Climbing)을 넘어서 자유 등

반, 프리 솔로(free solo)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

기 시작했다(“Capturing The Stonemasters”, 2020).

1975년 처음으로 짐 브리드웰(Jim Bridwell), 존 

롱(John Long)과 빌리 웨스트베이(Billy Westbay)가 

엘 캐피탄의 노즈를 하루 만에 등반하는 데 성공

했고 론 카우크(Ron Kauk), 존 바카(John Bachar)와 

존 롱이 애스트로맨(Astroman)의 첫 자유 등반 기

록을 세우는 등 요세미티 등반 역사의 수많은 기

록을 세우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락 클라이밍은 하나의 익스

트림 스포츠로 미국 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해 

1970년대의 락 클라이머들 중 일부는 스포츠 클라

이밍 선수로도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이는 락 클라

이밍의 스포츠화를 반대한 일부 락 클라이머들과의 

갈등을 낳게 되었고 스포츠 클라이밍의 기술이 요

세미티의 암벽에 적용되기 시작하며 결국에는 락 

클라이머 간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쟁 이

후 스톤마스터즈는 요세미티를 떠나 집단이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활약했다(Red Bull TV, n.d.). 짐 브

리드웰은 이후 알래스카(Alaska), 파타고니아 등지

에서 초등 기록을 세우며 클라이밍을 계속했고 린 

힐(Lynn Hill)은 클라이밍 월드컵 등에서 우승했으

며 1992년 엘 캐피탄의 노즈를 프리 클라이밍 방식

을 통해 등반한 최초의 클라이머로 남게 되었다

(Red Bull TV, n.d.). 이 외에도 의류 브랜드를 런칭

하거나 포토그래퍼로 활동하는 등 락 클라이밍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또

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포함, 세계 각지의 암벽에 

도전하는 새로운 락 클라이머들이 등장했으며 1988

년 프리 클라이밍 방식을 통해 엘 캐피탄의 살라테 

월(Salathe Wall)을 처음으로 정복한 토드 스키너

(Todd Skinner)는 락 클라이밍 경험을 바탕으로 애

플(Apple)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연설을 진행하

는 등 락 클라이밍의 대중화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락 클라이머로는 짐 브리드웰, 

존 롱, 론 카우크, 존 바카, 린 힐, 딘 피델만(Dean 

Fidelman), 데일 바드(Dale Bard), 마이크 그레엄

(Mike Graham), 토드 스키너 등이 있다.

Figure 1. The Stonemasters.
From Zaleski. (2016).
https://www.g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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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0년대 이후 (The Stone Monkeys)

스톤마스터즈를 비롯한 이전 세대 락 클라이머

들의 활약 및 클라이밍의 대중화에 힘입어 1990년

대 후반 요세미티에 등장하기 시작한 락 클라이머

들은 스톤마스터즈를 따라 자신들을 스톤몽키스

(The Stone Monkeys)라고 지칭했다. 클라이밍 테크

닉의 발전과 함께 이들은 여러 암벽의 등반 기록을 

단축시켰다. 2006년 딘 포터(Dean Potter)는 요세미

티의 헤븐(Heaven)을 처음으로 프리 솔로 방식으로 

등반에 성공했다(Hansen, 2006). 이어서 2010년 그

는 파트너 션 로리(Sean Leary)와 함께 엘 캐피탄 

노즈를 2시간 36분 45초의 당시 기준으로 가장 빠

른 기록으로 등반하기도 하였다(Planetmountain, 

2010). 알렉스 호놀드(Alex Honnold)는 2008년 하프

돔의 북서면을 처음으로 프리 솔로로 등반했다

(Lambert, 2008). 그리고 마침내 2018년 호놀드는 토

미 콜드웰(Tommy Caldwell)과 함께 엘 캐피탄 노즈

의 등반 기록을 2시간이 되지 않는 1시간 58분 7초

의 기록으로 단축시켰다(Skenazy, 2018).

또한 여러 암벽의 등반 기록 단축과 더불어 암

벽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익스트림 스포츠들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톤마

스터즈를 비롯한 락 클라이머들은 균형감각을 연

습하기 위해 자동차나 나무에 로프를 묶고 이를 

타는 슬랙라이닝(slacklining)을 주로 했는데 이것이 

점차 높아져 하이라이닝(hilining)이라고 하는 익스

트림 스포츠의 한 종류가 되었다. 또한 높은 빌딩, 

안테나, 다리와 절벽이나 협곡 등에서 낙하산을 

이용해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인 베이스 점

핑(BASE jumping)이 락 클라이밍과 함께 요세미티

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하는 클라이머로는 

딘 포터, 알렉스 호놀드, 토미 콜드웰, 아몬 맥닐리

(Ammon McNeely), 세다르 라이트(Cedar Wright), 

티미 오닐(Timmy O’Neill) 등이 있다.

2. 락 클라이밍 관련 하위문화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캘리포니아주 중부, 샌프

란시스코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락 클라

이밍 하위문화의 발생 배경 및 하위문화적 특징은 

비트(Beats)나 히피, 서퍼(Surfer) 등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시작된 타 하위문화들과 지

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락 클

라이밍 하위문화가 태동하여 번성했던 시기와 연

관되는 주요 하위문화로서 비트, 히피, 사이키델릭 

그리고 서퍼 및 스케이트보드(Skateboard) 하위문

화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1) 비트

비트 혹은 비트닉은 1950년대 잭 케루악,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와 같은 미국의 비트 시인

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등지에서 재즈 등을 즐기는 보헤미안들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흑인 재즈 음악가들의 언어, 노

동자들의 실용주의적 의상 그리고 급진적 지성인

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말한다(Haye & Dingwall, 

1996).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제국주의, 경제

적 풍요 등의 상황에서 개개인의 삶은 획일화, 동

질화 되어가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청년들은 얽매임을 거부하며 낙천주의

적 사고, 인간정신을 신뢰하고 산업화 이전의 전

원생활 등을 추구하는 등 이러한 반항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비트닉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Hahn & 

Eun, 2001).

비트 하위문화는 실존주의, 허무주의, 실용주의

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게 이곳 저곳을 

방랑했다. 이들은 <Figure 2>와 같이 검은색을 비

롯한 어두운 색의 의상, 터틀넥 스웨터, 워크 셔츠, 

플란넬 셔츠, 청바지, 코듀로이 바지, 군용 바지 

등의 무관심한 듯한 의상을 주로 착용했다(Yun, 

2003). 1950~60년대의 락 클라이머들은 잭 케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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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영향을 받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향한 비

트 세대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의 캠핑, 락 클라이밍을 통해 그

들만의 라이프스타일을 확립했다.

2) 히피 

히피는 1960년대 후반 시작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1960년대 미국은 

대중매체의 발달,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 베

트남전 반대와 흑인 민권 운동 등 사회, 과학, 문

화 등 모든 방면에서 급속도로 발전, 변화를 이루

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반전, 반항의 물결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 물질주의, 실리주의적인 기존 체

제에 저항, 사회에서 이탈하여 사랑과 평화를 추

구하고 이러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히피들은 자신

들만의 집단을 형성,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Lee & Park, 1999). 히피들은 샌프란시스코를 비

롯한 여러 지역에 다 같이 모여 반전 집회를 열었

으며 마약을 복용하거나 락을 비롯한 음악을 즐겼

으며 사랑을 나누었다.

1960~70년대의 히피 스타일은 저항적 하위문화 

스타일로 사랑과 평화를 표현하며 현대 문명의 이

기와 물질만능주의에 저항, 자아 및 정체성 추구, 

성에 대한 가치 표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Oh 

& Lee, 2019). 히피들은 오래된 중고 의상을 주로 

입었으며 군복, 벨보텀 팬츠, 낡은 청바지, 긴 머리

와 수염, 헤어밴드, 반다나, 타이다이 등의 스타일

이 나타났다(Figure 3). 히피는 1960~70년대를 대표

하는 하위문화로 1970년대의 히피들은 자연과 더 

가까이하기 위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시기적, 지리적 이유로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와 유사성을 공유했다.

3) 사이키델릭 

그리스어로 ‘정신’의 뜻을 가진 ‘Psyche’와 ‘눈

으로 보이는’ 또는 ‘분명한’의 뜻을 가진 ‘Delos’에

서 유래된 단어인 사이키델릭은 영국의 정신과 의

사 험프리 오스몬드(Humphry Osmond)의 LSD실험 

중 작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가 느낀 환

각 상태를 묘사한 단어로 처음 사용되었다(Ahn & 

Yang, 1999). 사이키델릭은 1960년대 히피문화의 

확산과 함께 등장했다. 히피들은 주로 반전에 관

심을 가졌으며 정신적, 신비적 물질만능주의 및 

지식주의에 몰두했다. 또한 현실과 이념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환각제를 비롯한 사이키델릭 

문화를 통해 신비한 종교 세계와 이상주의를 구축

하려 하였다(Kim, 1987). 사이키델릭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시각적인 예술이나 

음악 등을 통해 표현되었다. 사이키델릭 아트는 

레드, 옐로우 등의 강렬한 색채, 페이즐리나 만화

경과 같은 복잡한 패턴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사이키델릭 록 등을 통해 환각적인 분

Figure 2. Robert Frank and Jack Kerouac.
From Hendrickson. (2014).
https://www.esquire.com

Figure 3. Joe McDonald at Woodstock in 1969.
From Sauer. (2017).

https://www.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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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극대화했다. 스타일 또한 밝고 화려한 색

채의 의상, 페이즐리, 플라워와 같은 패턴의 의상, 

청바지, 깃털, 모피, 보석 등의 장식이 나타났다

(Figure 4). 1970년대의 락 클라이머들도 지미 헨드

릭스 등의 음악을 즐겨 들었으며 락 클라이밍 중

에도 마약을 하는 등 사이키델릭 요소에 심취해 

있었다.

4) 서퍼 & 스케이트보드 

보드를 이용해 파도를 타는 행위를 뜻하는 서핑

은 태평양의 폴리네시아에서 유래되었으며 주로 하

와이 등지에서 행해졌다. 1777년 영국의 탐험가 제

임스 쿡(James Cook)과 레졸루션 호(HMS Resolution)의 

의사로 동행하였던 윌리엄 앤더슨(William Anderson)

의 기록에 의해 최초로 기록되기 시작한 서핑은 

이후 하와이에 도착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금지되

어 쇠퇴하였지만 1900년대 초반 조지 프리스(George 

Freeth), 듀크 카하나모쿠(Duke Kahanamoku)에 의

해 캘리포니아를 비롯, 호주와 뉴질랜드 등지로 

전파되었다(TED-Ed, 2017).

서핑은 1950, 60년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비

치 보이스(Beach Boys) 등의 음악이 크게 유행하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서퍼들은 서핑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변형시켰는데, 이들은 순수한 삶

을 추구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며 서핑을 통해 자연

과 조화되기를 원했다(Polhemus, 2010). 이 시기의 

서퍼 스타일은 편안하고 캐주얼한 의상이 주로 하

와이안 셔츠, 스트라이프 셔츠, 컷오프 쇼츠, 염색

한 머리, 태운 피부와 상의 탈의, 맨발이나 샌들 

등의 스타일이 주로 나타났다(Yang, 2003).

스케이트보드는 서핑이 인기를 얻으면서 생겨

났다. 나무 상자의 밑에 바퀴를 단 형태로 시작된 

스케이트보드는 1950년대에 들어서 도보 서핑

(Sidewalk Surfing)이라는 이름으로 물에 있지 않아

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서퍼들로부터 인

기를 얻기 시작했다. 1963년, 서프 가이드(Surf 

Guide)의 저자 래리 스티븐슨(Larry Stevensen)은 

서핑 대회로부터 영감을 얻어 마카하 스케이트보

드(Makaha Skateboard)를 설립, 스케이트보드를 생

산하고 스케이트보드 대회 및 팀을 후원하였다

(Brooke, 1999). 1960년대 중반, 안전성의 이유로 언

론의 비판을 받으며 인기가 감소하였지만 1960년

대 후반, 1970년대 초반에 걸쳐 보드의 뒤쪽이 구

부러진 형태의 스케이트보드 킥테일(Kicktail), 폴리

우레탄 휠의 개발, 스케이트보드 그룹 지보이스

(Z-boys)가 등장하는 등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 시기의 스케이트보드 스타일은 서퍼 스타일과 

유사한 캐주얼한 의상을 주로 입었으며, 컷오프 쇼

Figure 4. Jimi Hendrix.
From Fearon. (2019).

https://gq-magazine.co.uk

Figure 5. 1970s Skateboarder.
From “Meet Hugh Holland”. (n.d.).

https://www.nativesho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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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염색한 머리, 태운 피부, 상의 탈의 등의 특징

이 비슷하게 나타났다(Figure 5).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50년에서 

현재까지의 미국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의 발생지

와 발생 배경, 각 시기별 특성 및 대표하는 클라이

머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간행본, 기사 자료 및 구

글 키워드 검색 자료 등 문헌 분석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였으며, 구글 키워드 검색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American Rock 

Climbing History’, ‘Yosemite Rock Climbing History’ 

그리고 ‘The Stonemasters’ 검색 키워드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와 

시기적,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타 하위문화

에 대해, 선행연구 및 관련 서적을 통한 조사가 이

Figure 6.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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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본 연구는 요세미티 클라이밍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Valley Uprising(2014)를 

통해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영화는 1950년

대부터 활동했거나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클라

이머들의 당시 자료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

어 그 시대의 활동 모습과 복장을 잘 확인할 수 

있기에 실증 연구를 위한 자료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영화 장면 캡쳐를 통해 패션 이미지를 

150개 수집하였으며 추가적인 이미지 자료 보충을 

위해 요세미티 락 클라이머들의 에세이 및 사진이 

기록되어 있는 ｢Yosemite in the Fifties: The Iron 

Age｣, ｢Yosemite in the Sixties｣, ｢The Stonemasters: 

California Rock Climbers in the Seventies｣ 및 GQ, 

CLIMBING 등의 관련 간행물을 통한 문헌 연구

와 구글 이미지, 핀터레스트 검색 등을 통해 100개

의 추가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총 250개의 락 클라이밍 관련 이미지는 

전문가 집단 4명(디자인 전공 교수 1명, 석·박사급 

2명, 아웃도어 전문가 1명)이 자료를 검토하여 중

복되거나 의상의 특징화가 불가능한 이미지를 1차

적으로 제외하고,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된 관련 

하위문화별 패션 특성이 반영된 아이템을 선정하

여 유형화하였다. 이후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 특

성이 반영되어 있는 23개의 이미지를 최종 선정하

여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 특성을 

도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Figure 6). 

Ⅳ.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 특성

1. 유사 시기 주요 하위문화와의 융합

연구 결과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은 클라이머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공

존했던 대표적 하위문화 스타일이 반영되었으며 

락 클라이밍 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Table 1).

1) 비트

1950~60년대 요세미티 락 클라이머들의 스타일

은 같은 시기 비트 하위문화 스타일 그 자체로 표

현되었다. <Figure 7>은 캠핑장에서의 모습으로 스

티브 로퍼와 에릭 벡(Eric Beck)은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와 체크 셔츠,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Figure 8>의 가장 왼쪽 인물 또한 체크 셔츠와 청

바지 그리고 워커를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타

일은 당시의 전형적인 비트 하위문화 스타일로, 

당시의 락 클라이머들은 비트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획일화된 삶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향하고

자 했고 그 결과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오게 되

었다(Red Bull TV, n.d.). 이들은 비트 하위문화 스

타일을 락 클라이밍에서도 그대로 착용했으며, 이

러한 스타일을 통해 기존 사회에서 탈피하고자 하

는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Figure 9>, <Figure 10>

은 클라이밍 중의 모습으로, 다운 재킷, 아노락, 코

듀로이 팬츠, 밀리터리 팬츠, 밀리터리 부츠 등을 

착용하고 있다. 이 또한 비트 스타일의 일부로 당

시 클라이밍을 위한 전문적인 아웃도어웨어가 충

분치 않던 상황에서 밀리터리웨어, 워크웨어가 주

로 입혀지던 비트 스타일은 높은 내구성과 기능성

을 가지고 있으며 락 클라이밍과 같은 아웃도어 

활동에 가장 적합한 의상이었고 많은 락 클라이머

들이 주로 착용했다.

2) 히피 & 사이키델릭

스톤마스터즈로 대표되는 1970년대 요세미티 

락 클라이머들의 의상은 히피, 사이키델릭 하위문

화 스타일과 융합되어 나타났고, 이를 통해 사회

에 대한 반항성, 쾌락주의를 표현하였다. 첫 번째

로 <Figure 11>에서 빌리 웨스트베이, 짐 브리드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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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존 롱은 프린지 디테일의 에스닉 의상, 페이즐

리 패턴의 셔츠나 베스트, 벨보텀 팬츠, 페도라, 반

다나를 착용하고 있다. <Figure 12>의 짐 브리드웰

과 데일 바드는 페이즐리 패턴의 셔츠, 흰색 페인

터 팬츠, 청바지, 긴 머리와 헤어밴드, 트러커 햇을 

착용하고 락 클라이밍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의상

은 히피 및 사이키델릭 문화에 기반하여 과한 안

전장비를 착용하던 락 클라이머들, 기존 사회에 

저항하는 쾌락주의적, 반항적 라이프스타일을 표

현하고자 했으며 나아가 락 클라이밍을 하는 도중

에도 LSD와 같은 마약을 복용했는데 이는 아웃도

어 액티비티에서의 쾌락을 극대화시켰다.

Table 1. Subcultural Characteristic of Yosemite Rock Climber.

Subculture

style
Fashion image / Item & Design Characteristic

Beats Figure 7. Steve Roper and 
Eric Beck.

From Denny. (2007). 
p. 52.

Figure 8. Dinner in Camp 4.
From Denny. (2007). 

p. 134.

Figure 9. George Whitemore, 
Wayne Merry and Warren 

Harding.
From Osborne. (2015).

https://www.
mountainlifemedia.ca

Figure 10. Warren Harding.
From “Warren Harding”. 

(n.d.).
https://www. 

Yosemiteclimbing.org

Turtleneck Sweater, Work Shirts, Flannel Shirts, White T-shirts, Denim Pants, Corduroy Pants, Army Pants, 

Army Boots, Tennis Shoes

Hippie&

Psychedelic Figure 11. Billy Westbay, 
Jim Bridwell and John long.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Figure 12. Jim Bridwell and 
Dale Bard.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Figure 13. 1970s Climbers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Used Clothing, Paisley Patterned Shirts & Vest, Psychedelic Shirts, Bellbottom Pants, Long Hair, Mustache, 

Headband, Bandana

Surfer&

Skateboard
Figure 14. 1970s Climbers.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Figure 15. Ron Kauk.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Figure 16. Werner Braun.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Tanned Skin, Sinewy Body, Shirtless, Casual Striped Shirts, Graphic T-shirts, Cut Off Shorts, Printed Shorts, 

Curly Hair, Casual Knee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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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은 히피들과 구별되기를 원했다. 당시

의 락 클라이머들은 긴 머리에 반다나, 헤어밴드

를 주로 착용했다(Figure 13). 이러한 스타일은 히

피 스타일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락 클라이

머들에게 헤드밴드는 치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클

라이밍 중 땀을 흡수하고 긴 머리를 흩날리지 않

게 하는 기능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당시의 락 

클라이머들은 히피들과 유사한 스타일로 히피 운

동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까지 이어지며 보안관

들의 폭동 진압으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었다. 이

들은 히피라고 불리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고 또한 

서퍼들과 같이 자신들이 락 클라이머라는 별개의 

그룹으로 불리길 원했다(Zaleski, 2016). 이를 위해 

페이즐리 패턴의 셔츠, 베스트 등과 페인터 팬츠

를 함께 착용하여 히피들과 구별하고자 했다.

3) 서퍼 & 스케이트보드

1970~80년대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 

스타일은 서퍼, 스케이트보드 하위문화와 비슷한 

시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시작된 하위문화로 시

기적, 지리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스타일에

서 또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4>, 

<Figure 15>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마르고 근육질

의 체형으로 주로 상의를 탈의하고 있거나 스트라

이프 무늬의 티셔츠, 매우 짧은 길이의 컷오프 쇼

츠, 플라워 패턴의 쇼츠, 염색한 머리, 곱슬머리, 

헤어밴드 형태로 두른 반다나 등의 주로 편안하고 

캐주얼한 의상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ure 16>의 인물을 보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데님 쇼츠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길이의 니 삭스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스케이트보드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자주 볼 수 있

는 아이템으로 현재까지도 입혀지고 있는 스타일

이다. 락 클라이밍은 서핑과 같이 고도의 운동신

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락 클라이머들은 

말랐으며 근육질의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면 소재 혹은 바지의 기장을 짧게 만들어 쉽게 신

체를 움직일 수 있었고 이는 서핑이나 스케이트보

드와 같이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적합한 형태로 표

현되었다.

2. 워크웨어, 스포츠웨어 아이템 기반의 

기능적 실용주의

1970년대 요세미티 락 클라이머들의 패션 스타

일은 워크웨어 및 스포츠웨어를 주로 착용하고 있

고 당시의 락 클라이머를 비롯한 전형적인 등반가

들의 모습을 거부하며 기존 스타일에 반항적인 모

습과 동시에 아이템의 특징을 잘 활용한 기능적 

실용주의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스톤마스터즈가 주로 착용했던 흰색의 페인터 

팬츠는 주로 중고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

기 쉬운 동시에 허리의 드로스트링을 통해 편하게 

입을 수 있었고 캔버스 소재의 강한 내구성을 가

지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흰색이기 때문에 햇

빛으로부터 신체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어 락 

클라이밍에 적합했다(Figure 17). 이 외에도 용이한 

움직임을 위해 엉덩이 밑 부분을 절개하여 착용하

기도 하였다.

또한 <Figure 18>과 같이 1970년대 이후 락 클

라이머들이 럭비 셔츠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요세미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

전 세대의 락 클라이머이자 아웃도어 브랜드, 파

타고니아의 설립자인 이본 쉬나드가 1970년 스코

틀랜드 여행을 통해 럭비 셔츠를 락 클라이밍에 

도입했다. 럭비 셔츠 또한 강한 내구성이 특징이

며 셔츠의 칼라가 락 클라이밍 시 로프를 비롯한 

등산 장비로부터 목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 많은 락 클라이머들로부터 활용되었다.

존 바카나 린 힐을 통해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러닝 쇼츠는 짧은 기장으로 락 클라이밍 시 움직

임의 자유로움을 극대화할 수 있어 장비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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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프리 클라이밍을 주로 하는 락 클라이머

에게 최적화된 아이템이었다. 움직임의 자유는 러

닝 쇼츠 외에도 팔을 보다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래글런 티셔츠와 같은 스포츠웨어를 통해서

도 나타났다(Figure 19, Figure 20). 

이 외에도 긴 양말과 함께 무릎 밑에서 잡아맨 

니커보커(knickerbocker) 스타일 등의 과거 승마, 헌

팅 등의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팬츠 스타일이 나

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당시 요세미티 락 클라

이머들의 패션에서는 전형적인 아웃도어 스타일이 

아닌 신체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거나 거친 환경

에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락 클라이밍에 필요

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워크웨어 혹은 스포츠웨어 

아이템을 주로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신발의 경우 타 아이템에 비해 이른 시기

에 전문적인 클라이밍 슈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테니스화 혹은 군용 워커를 신고 등반

을 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이

르러서는 요세미티의 여러 락 클라이머들이 전문 

클라이밍 슈즈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1, Figure 22). 1979년 스페인의 보레알

(Boreal)에서 개발된 피레(Fire)는 신발 밑창의 고무

가 기존 신발의 카본 고무창과 달리 부틸 고무로 

제작되어 더욱 부드럽고 강한 마찰력이 특징으로 

존 바카를 비롯한 요세미티의 많은 락 클라이머들

이 전문 클라이밍 슈즈를 착용하게 되었다(Walker, 

2019). 이는 장비를 최소화한 프리 클라이밍의 형

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신발의 접지성이 다른 장

비에 비해 클라이밍 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으로 보인다. 

3. 현대 스포츠, 아웃도어웨어 스폰서십의 등장

1980년대 이후 락 클라이머들의 의상을 분석한 

결과, 본격적으로 스포츠, 아웃도어웨어 브랜드의 

Figure 17. John Yablonski.
From Zaleski. (2016).
https://www.gq.com

Figure 18. John Bachar. 
From Zaleski. (2016). 
https://www.gq.com

Figure 19. John Bachar.
From Thomas. (2009). 

https://www.latimes.com

Figure 20. Lynn Hill.
From Zaleski. (2016).
https://www.gq.com

Figure 21. Boreal Fire.
From “History”. (n.d.).

https://www.borealoutdoor.com

Figure 22. John Bachar and Fire.
From “History”. (n.d.).

https://www.borealoutdo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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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가 락 클라이머들에 의해 노출되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스포츠 클라이밍의 성장

을 비롯, 락 클라이밍의 대중화와 함께 많은 스포

츠, 아웃도어웨어 브랜드에서 락 클라이밍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락 클라

이머를 한 명의 운동선수로서 후원한 결과로 나타

났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프리 클라이밍 방식을 통해 엘 캐피탄의 

살라테 월을 처음으로 정복한 락 클라이머 토드 스

키너와 폴 피아나(Paul Piana)는 살라테 월 등반 당

시 노스페이스의 플리스 재킷인 데날리(Denali)를 

처음으로 입고 등반에 성공했다(Figure 23). 이후 

락 클라이밍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환경

에서 입혀졌으며 현재까지도 노스페이스를 대표하

는 시그니처 아이템 중 하나로 남아있다(Figure 24). 

2015년 토미 콜드웰이 처음으로 던 월의 프리 

클라이밍 초등에 성공했을 때 그는 파타고니아의 

플리스 재킷인 R1을 착용했다(Figure 25). 1999년 

출시된 R1은 기존의 양면 플리스 소재가 가지는 

부피 등의 단점을 단면 플리스로 개선한 제품으로 

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시그니처 아이템이다(Kim, 2019).

이 외에도 스포츠, 아웃도어웨어 브랜드에서 기

존 제품의 광고뿐 아니라 락 클라이머와의 협업을 

통해 컬렉션을 출시하기도 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 다이아몬드(Black Diamond)는 락 클라이머 

알렉스 호놀드와 함께 알렉스 호놀드 컬렉션을 발

매하여 하네스와 초크백과 같은 클라이밍 기어를 

발매하기도 했다(Figure 26, Figure 27). 락 클라이

밍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시작하면서 락 

클라이머가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는 모습이 많아

졌다. 특히 알렉스 호놀드는 2022년 1월을 기준으

로 약 2백 30만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도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Free Solo
(2018)를 통해 2019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였으며 시상식 당시 노스페이스

에서는 그를 위해 턱시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Figure 23. Todd Skinner. 
From Denali. (n.d.). 

https://www.thenorthface.co.uk

Figure 24. 95 Retro Deanli Jacket.
From Grossman. (2021).
https://www.esquire.com

Figure 25. Tommy Caldwell. 
From “R1”. (n.d.).

https://www.patagonia.co.kr

Figure 26. Alex Honnold Collection.
From “The Alex Honnold Collection”. (n.d.).
https://www.blackdiamondequipment.com

Figure 27. Alex Honnold Collection.
From “The Alex Honnold Collection”. (n.d.).
https://www.blackdiamondequip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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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스포츠, 아웃도어웨어 브랜드가 락 

클라이머에게 후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브랜드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는 수단

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락 클라이밍의 대중화와 함께 현재의 아

웃도어 스타일 및 아웃도어, 스포츠 트렌드 기반 

스트리트 패션 영감으로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클라이머 이본 쉬나드는 1950년대 로얄 로빈스, 

톰 프로스트 등과 함께 요세미티에서 활동하던 락 

클라이머로 이들과 함께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 

등장에 영향을 끼친 한편, 클라이밍에 필요한 등반 

장비를 직접 개발, 생산하기 시작했다(“Company 

History”, n.d.). 1970년대에 들어서는 클라이밍을 

위해 럭비 셔츠를 수입해오며 파타고니아를 설립

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소재 개발 등에 직접 참

여하는 등 클라이밍을 위한 제품 개발을 통해 파

일 재킷 및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활용한 신칠라

(Synchilla)와 같은 플리스 재킷 등이 출시되었다

(Figure 28, Figure 29)(Gallagher, 2017). 시간이 흐르

며 클라이밍이 대중적 인기를 누리기 시작함과 함

께 클라이밍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일상

에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착용되기 시작했으며, 스

트리트 패션에도 주요 영감으로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락 클라이밍 분야에서 중요한 문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발생된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의 발생 

배경과 특징, 비슷한 시기의 주요 하위문화를 문

헌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다큐멘터리 Valley 

Uprising 속 인물들의 실증 연구를 통해 1950년대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 특성을 도출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의 락 클라이밍 행

위는 1950년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비트 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하위문화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50~60년대 락 클라이머들은 검은색 터

틀넥 스웨터, 체크 셔츠, 청바지 등을 착용했으며 

클라이밍 시에는 아노락, 군용 팬츠 등의 밀리터

리웨어를 착용했다. 1970년대의 락 클라이머들의 

의상에서는 페이즐리 패턴의 셔츠나 베스트, 벨보

텀 팬츠, 헤어밴드, 상의 탈의, 짧은 기장의 컷오프 

쇼츠 등을 착용했는데 이를 통해 각 시기의 타 하

위문화 스타일이 락 클라이밍에 융합되어 나타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트, 서퍼, 스케이트

보드, 히피 그리고 사이키델릭 하위문화가 융합되

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사회에 대한 반항성을 

표현했다. 이러한 하위문화들은 캘리포니아, 샌프

Figure 28. 1970s Climbers.
Captured by the author
from Red Bull TV. (n.d.).
https://www.redbull.com

Figure 29. Patagonia pile jacket
From Hine. (2017).
https://www.g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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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시스코를 배경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하위문화로

서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와 지리적으로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스타일에서도 유

사하게 표현되었다. 둘째, 요세미티 락 클라이머들

은 워크웨어, 스포츠웨어 아이템을 활용해 락 클

라이밍 시 착용하였고 이는 기능적 실용주의로 표

현되었다. 페인터 팬츠나 럭비 셔츠, 러닝 쇼츠 등 

기존의 락 클라이밍에서 입혀지지 않았던 아이템

을 착용, 실용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스타일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락 클라이밍을 비롯한 여러 

아웃도어 액티비티에서 입혀지고 있다. 셋째, 락 

클라이밍은 시간이 지남과 함께 현재는 올림픽 정

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다. 

많은 클라이머들이 클라이밍 활동을 넘어 서적,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

고 있고 많은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이

를 이용, 홍보의 목적으로 락 클라이머 후원에 나

서고 있으며 당시 락 클라이밍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현재는 패션 아이템으로 착용되는 등 현

대 아웃도어 스타일과 스포츠 트렌드 기반 스트리

트 패션의 영감으로서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전후 미국에서 발생한 요

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주목하여 이를 패

션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주요 스타일 특성을 도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요세미티 국립공

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락 클라이머들은 등반사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들의 락 클라

이밍 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이 특정 하위문화를 형

성하였음을 고찰하였고, 패션 스타일 또한 당시의 

주요 하위문화와 결합되어 이들만의 특수성을 지

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 미국, 

영국을 제외한 유럽 등반가들의 스키 스웨터 및 

깨끗한 셔츠, 정돈된 머리와 수염 등 단정한 스타

일과 달리 비트, 히피 하위문화 등 반문화적 배경

의 영향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Donnelly, 1980). 또한 요세미티 락 클라이밍 하위

문화는 현재의 패션 산업에서 고프코어를 비롯한 

아웃도어 트렌드를 반영하는 파타고니아, 그라미

치 등의 아웃도어 기반 브랜드의 기원이 되기도 

하며 현재까지도 여러 패션 브랜드의 영감이 되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그동안 패션에서 다루어지지 않

았던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주목하여 패션의 특

수성을 분석함으로써 희소가치가 있는 하위문화 

패션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위해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관한 시

각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로 클라이밍 

활동에 기반한 이미지 특성상 의상 전체를 잘 드

러내거나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실증

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락 클라이밍의 대

표적 발상지인 미국의 요세미티를 중점적으로 다

룬 실증적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클라이머들의 

문화와 패션을 집중 고찰하였으며, 추후 다양한 

지역의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를 고찰하여 패션 특

성을 비교 정리하는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산업적으로 현대 아웃도어 스트리

트 패션의 디자인 영감이 될 수 있는 문화·역사적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대로 락 클라이밍 하위문화에 기반 한 현대 패션 

브랜드 및 트렌드와 디자인 사례 분석에 관한 후

속 연구를 통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락 클라이밍

의 하위문화적 패션 특성과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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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outdoor activities have grown into popular hobbies. Among them, climbing is so popular that it has been 

included as an official Olympic sport. Also in fashion, collaboration with outdoor and streetwear has emerged as 

a trend such as athleisure, techwear and gorpc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Yosemite rock climbing 

subculture that hasn’t been considered as a major subculture in fashion and its fashion characteristic.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the history of Yosemite rock climbing and its subcultural 

characteristics and related subcultures. After literature review, we collected a total of 250 images from a documentary 

film about the history of Yosemite rock climbing, Valley Uprising and related publications, and we identified fashion 

characteristics through 23 images that reflect the subcultural characteristic of rock climbing. The fashion characteristics 

of Yosemite rock climbing are as follows: First, several subcultural styles in fashion that coexisted at the same time, 

such as beats, hippie, psychedelic, surfer and skateboard, were fused and expressed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rock climbing. Second, rock climbers in the 1970s wore workwear and sportswear such as painter pants, rugby shirts 

and running shorts as rock climbing fashion and it was expressed into a functional pragmatic styl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tem. Third, since the 1980s, with the popularization of rock climbing, several sportswear and 

outdoorwear brands have begun sponsorship for climbers and rock climbing laid the foundation for a key inspiration 

for outdoor style and streetwear. This study has the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d fashion characteristics 

focused on rock climbing subculture, and it is expected to be a cultural and historical basis for outdoor street fashion 

as a design inspiration.

Key words : rock climbing, Stonemasters, subculture, outdoor fashion, functional pragmatic fashion


